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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Ⅰ . 서론

빛깔에 대한 생각이 언어화되어 표현된 것, 즉 색채에 관한 언어

를 색채어라 한다(서정섭, 1998:189). 빛깔은 대체로 빛으로서의 빛

깔, 물감으로서의 빛깔, 감각으로서의 빛깔, 정보로서의 빛깔, 에너지

로서의 빛깔의 다섯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주로 빛으로서의 빛깔1)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색채어를 살펴보

1) 빛으로서 빛깔을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태양광선은 여러 가지 길이의 파장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것이 빛깔의 근본이 되고, 사람은 시각을 통해서 빛
에 의해 나타나는 다양하고 미묘한 빛깔의 변화를 지각한다고 본다. 태양광
선이 장파 , 중파, 단파의 영역으로 분리 작용할 때 빨강 , 초록, 파랑이라는
색감각이 생기고, 이 세 가지 빛의 파장이 서로 결합하는 정도에 따라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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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2).

물리학적 색의 스펙트럼은 비분절적인 연속체이다. 그리고 이것을 분

절하는 방식은 언어에 따라서 각기 다르다. 그리하여 언어마다 상이한

색채어 체계가 존재한다3). 이러한 색채어 체계의 상이성은 자신의 모어

가 아닌 다른 언어를 배우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그 목표 언어의 색채어

를 배우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즉, 외국어 혹은 L2 학습자들은 모어와

목표 언어의 색채어 체계, 곧 색채 분절 방식의 상이성으로 인해 자신의

모어가 가지고 있는 색채어 체계의 간섭을 받게 되고, 이에 따라 목표

언어의 색채어 체계를 이해하는 데 많은 곤란을 겪게 되는 것이다. 따라

서, 외국어로서 혹은 L2로서 한국어를 교육할 때는 색채어를 하나하나

의 개별 어휘소로 학생들에게 따로따로 제시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체

계로서 제시해야 하며, 이를 자신의 모어가 가지고 있는 색채어 체계와

비교·대조해 가면서 그 해당 색채 범주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어는 색채어 표현이 매우 다채롭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고유어 색채어 형용사는 다양한 접두사, 접미사와의 결합을 통해

서 미세한 의미 차이들을 나타내고 있다. 한자어 역시 한정된 몇 가지

접두사 혹은 접두사처럼 쓰이는 형태소와의 결합을 통해서 색채의 차이

를 나타내고 있다. 또, 고유어의 경우에는 여린말, 센말, 거센말, 큰말,

작은말의 계열을 이루면서 음상의 차이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 역시 외

국인들이 한국어 색채어를 학습하는 데 큰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요인

들이다. 그러므로, 색채어에 많이 사용되는 접두사와 접미사의 교수·학

가지 빛깔을 느끼게 되는데 , 정상인의 시각으로는 약 900만 가지의 빛깔을
식별할 수 있다고 한다 .(서정섭 , 1998:187)

2) 따라서, 색채어의 기본 의미 이외의 파생 의미는 본고의 논의에서 제외한다.
즉, 까맣다의 경우 거리나 시간이 아득하게 멀다나 기억이나 아는 바가
전혀 없다 , 수없이 많다와 같은 의미는 본고의 논의에서는 논외로 하겠다 .

3 ) 실제로 언어마다 기본 색채어의 수가 다르다. 영어에는 열한 개의 기본 색
채어가 있지만 뉴기니아의 Dani 부족에게는 색채어가 둘뿐이다 .(이기동 ,
198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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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여린말, 센말, 거센말, 큰말, 작은말 등 계열을 이루는 어휘군별 교

수·학습이 한국어 색채어의 교수·학습에서 필요하다. 이는 효과적인

어휘 지도를 위해서는 의미상 서로 관련되는 일련의 단어들을 제시해야

한다는 Nagy (1991:33- 35)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기도 하다.

Ⅱ . 한국어의 색채어 체계와 유형

1 . 한국어의 색채어 체계

한때는 Sapir - Worf 가설에 입각하여 서로 다른 언어는 실체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분할한다고 가정했었다. 즉, 색채 범주는 전적으로 자의

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Brent Berlin & Paul Kay (1969)는 98개

언어의 색채어를 조사하여 색채어 체계에도 의미론적 보편성이 존재한

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즉, 그들은 모든 언어는 열한 가지의 색채어에서

기본 색채4)를 뽑아 쓴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영어에는 이 열한 개

의 색채어가 다 있는데,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와 일본어는 각각 다음과

같다(밑줄 친 것은 형용사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임)(김방한, 1994:228).

영어 한국어 일본어 영어 한국어 일본어

white 하양 shiro

black 까망 kuro

red 빨강 aka

green 초록 midori

yellow 노랑 kiiro

blue 파랑 ao

brown 갈색 chairo

purple 자주색 murasakiiro

pink 분홍색 m om oiro

orange 주황색 daidaiiro

grey 회색 haiiro

4) 기본 색채를 이른바 초점 색채(focal color s ) 혹은 원형 색채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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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제시한 열한 개의 색채어 가운데 한국어의 기본 색채어는 하양,

까망, 빨강, 노랑, 파랑의 다섯 개이다. 기본 색채어는 보편적으로 다음

의 네 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이기동, 1986:116).

① 한 형태소로 표현되어야 한다.

② 다른 단어의 의미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안된다.

③ 적은 무리의 물건에 적용되는 것은 안된다.

④ 흔히 쓰이는 것이라야 한다.

그리고 한국어 기본 색채어라고 했을 때는 이상의 네 가지 기준에

고유어여야 한다는 조건이 하나 더 추가된다.

그런데 노랑, 파랑, 빨강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하양, 까

망의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실제 언어 생활에서는 하양, 까망이

별로 쓰이지 않으며, 게다가 하양은 아예 비표준어로 처리되고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본 색채어의 기준에는 어긋나는 점도 있으나

한국어의 기본 색채어로 하양 대신에 흰색을, 까망 대신에 검정

을 선정하기로 한다.5) 즉, 한국어의 기본 색채어는 흰색, 검정, 빨강,

노랑, 파랑이 되는 것이다.

이들 한국어의 기본 색채어들은 한국어 학습자들의 모어에서의 기

본 색채어 범주와 각기 비교·대조되면서 교수되어야 하며, 이들 명

사 기본 색채어는 그에 해당되는 형용사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교

수·학습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6).

5) 검정의 경우에는 기본 색채어의 네 가지 기준에 고유어라는 조건까지 충족
시킨다. 이에 검정색이나 검은색 대신에 검정을 기본 색채어로 선정하기
로 하겠다 .

6 ) 즉, 흰색-희다, 노랗-노랗다 , 빨강-빨갛다, 파랗-파랗다 , 검정-검다를 함께
제시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색채어 명사와 색채어 형용사를 각기 대응시켜
교수할 때 , 주의해야 할 부분이 바로 파랑과 파랗다의 관계이다 . 다른 색
채어의 경우에는 명사와 형용사의 색채 범주가 일치하지만 파랑과 파랗다

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 파랑은 blue에 대응되지만, 파랗다는 blue뿐
만 아니라 gr een 에도 대응된다. 또한 파랗다에는 dark blue(쪽빛)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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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한국어의 색채어 유형

한국어는 색채어가 매우 발달한 언어이다. 기본 색채어만 하더라

도 각각의 명사에 대응하는 형용사 색채어, 부사 색채어, 그 파생형

들, 여린말, 센말, 거센말, 큰말, 작은말 등 너무나 많은 색채어가 있

다. 따라서, 외국인들이 한국어의 기본 색채어 체계를 배운다고 하더

라도 그것은 한국어 색채어의 빙산의 일각을 배운 것일 뿐이다. 이

에 한국어 색채어를 다시 유형 분류하여 그 유형별로 교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7).

한국어 색채어의 유형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8).

1 ) 고유어 색채어

가) 기본 색채어 계열9)의 단일 색채어 : 검정(색)/까만색/검은

색/검정/검다/까맣다/거뭇거뭇/……, 노랑/노란색/노른색/노

르다/노랗다/노릇노릇/……, 빨강/빨간색/붉은색/붉다/빨갛

다/불긋불긋/……, 파랑/파란색/푸른색/푸르다/파랗다/파릇

파릇/……, 하얀색/흰색/희다/하얗다/희끗희끗/……

나) 기본 색채어 계열의 파생 색채어 : 거무스름하다, 거무

스레하다, 까무잡잡하다, ……

다) 기본 색채어 계열 이외의 색채어 : 보라, 검붉다, ……

그 범주에 포함된다.
7 ) 한국어 색채어의 유형을 분류하는 작업은 한국어 색채어의 교수·학습 단계
를 설정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준다 .

8 ) 붉은빛, 물빛, 초록빛 따위와 같이 -빛과 결합된 형태도 있다. -색과 -

빛은 그 쌍이 항상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 -색의 형태는 존재하나 -빛의

형태는 없는 것도 있고 -빛의 형태는 존재하나 -색의 형태는 없는 것도

있다 . 그러나 흔히 쓰이는 색채어는 대개 -색의 형태이므로 이후에는 -색

의 형태만을 대표로 제시하도록 하겠다.
9 ) 기본 색채어인 검정, 노랑 , 빨강 , 파랑 , 흰색과 그에 대응되는 형용사들 , 파
생형들, 그 여린말 , 센말, 거센말 , 큰말, 작은말이 기본 색채어 계열의 단어
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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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구체 사물의 이름과 결합된 색채어 : 달걀색, 물색, 뿔

색, 살색, 수박색, 하늘색, ……

2 ) 한자어 색채어

가) 한자어로 구성된 단일 색채어 : 청색, 홍색, 황색, 백색, 흑

색, 적색, 갈색, 녹색, 분홍색, 자주색, 회색, ……

나) 접두사나 접두사처럼 쓰이는 형태소가 붙은 한자어 색채

어10) : 농갈색, 담홍색, 심녹색, 천녹색, 순백색, 진갈색, 연

보라, 선홍색, 암갈색, 대홍색, ……

다) 한자어끼리 복합색을 이루는 색채어 : 적갈색, 청백색,

홍갈색, 회청색, ……

라) 구체 사물의 이름과 결합된 색채어 : 비취색, 미색 (米

色), 상아색, 은백색, ……

3 ) 외래어 색채어 : 베이지, 아이보리, 오랜지색, 코발트색, ……

Ⅲ . 한국어 교육에서 색채어의 교수·학습 방안

1 . 한국어와 학습자 모어의 색채어 체계 비교·대조

한국어의 기본색 체계와 한국어 학습자의 모어의 기본색 체계를 비

교·대조할 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본색의 역사적 발

달 순서에 관한 연구 결과이다. Brent Berlin & Paul Kay (1969)는 열한

개의 기본색이 다음과 같이 규칙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했다.

10) 접두사나 접두사처럼 쓰이는 형태소에는 진/연/순 (純)/선 (鮮)/암 (暗)/농 (濃)/
담(淡)/심(深)/천(淺)/대(帶)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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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 i t e┐│││

┌│││
gr een ┐│││

┌│││
pur p l e┐│││

││││
││││
→ [r ed]→ ││││

ye l l ow││││
→ [br own ]→ ││││

p i nk ││││
└bl ack┘ └b l ue ┘ ││││

or ange ││││
└gr ey ┘

즉, 어떤 언어에 색채어가 둘만 있으면 이들은 w hit e와 black이 된

다. 그리고 어떤 언어에 색채어가 셋이 있으면 이들은 w hite , black ,

r ed일 것이다. 넷이 있으면, 네 번째 것은 green , y ellow , blu e 가운

데 하나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어의 다섯 가지 기본색은 다른

언어의 두 가지에서 열한 가지의 기본색과 대응 관계에 놓이게 되

고, 이들은 각기 다음과 같은 양상을 띠게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

다11).

① w hit e와 black만 있는 언어의 경우

흰색 w hit e
노랑

black
빨강

파랑

검정

11) 엄밀하게 대응을 시키자면 색 경계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 즉,

하양 , 노랑, 빨강 , 파랑 , 까망이 w hite, red, black 과 대응될 때, 노랑은

모두 red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w hite와 red에 걸쳐 있을 것으로 예

상된다. 이러한 경계는 추후에 실험을 통해서 각 언어별로 엄밀하게 그 경

계를 밝혀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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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w hit e, b lack , r ed만 있는 언어의 경우

흰색 w hit e

노랑
r ed

빨강

파랑
black

검정

③ w hit e, b lack , r ed , green만 있는 언어의 경우

흰색 w hit e

노랑
r ed

빨강

파랑 green

검정 black

④ w hit e, b lack , r ed , y ellow만 있는 언어의 경우

흰색 w hit e

노랑 y ellow

빨강 r ed

파랑
black

검정

⑤ w hit e, b lack , r ed , blu e만 있는 언어의 경우

흰색 w hit e
노랑

r ed빨강

파랑 blu e

검정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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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w hite, black , r ed , green , y ellow , blu e, brow n , purple,

pink , orang e, grey가 모두 있는 언어의 경우

흰색 w hit e

grey
검정 black

brow n

빨강

pu rple

pink

red

orang e

노랑 y ellow

파랑 green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각 모어의 색채어 체계

와 한국어 기본 색채어의 비교·대조표를 제시하면 학습자의 모어의

간섭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한국어 색채어 인식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때, 위와 같은 도표보다는 3차원 색상환이나 색블

럭 등을 이용한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기본 색채어 체계의 차이를 파

악할 수 있을 것이다.

2 . 한국어 색채어의 교수·학습 단계

학습자들의 한국어 사용 능력에 따라 교수·학습되어야 할 색채어가

달라지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색채어들

을 어떤 순서로 얼마나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즉, 지

도 대상 어휘와 지도 시기, 지도 방법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먼저 지도 대상 어휘와 지도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지도 대상 어휘를 선정할 때는 그 사용 빈도와 사용 범위, 유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가장 초기에 교수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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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어군은 바로 고유어 기본 색채어가 된다. 기본 색채어는 색채어

가운데 사용 빈도가 가장 높고 사용 범위 또한 넓다. 그리고 합성어

나 파생어를 다양하게 생성하므로 사용상의 유용성 또한 매우 높다.

따라서, 한국어의 색채어 교육에서 가장 먼저 교수·학습되어야 할

어휘군은 고유어 기본 색채어가 된다. 이후의 색채어 교육 역시 학

습자의 한국어 사용 능력에 따라 단계를 나누어 지도 대상 어휘를

선정해야 하는데 이를 현행 한국어 능력시험의 6등급 분류에 따라

나누어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12).

1단계 : 고유어 기본 색채어 명사·형용사, 학습자의 모어에서

기본색에 대응되는 색채어(학습자 모어의 기본색이 다섯 가지

이상인 경우)

검정 (색)/까만색/검은색/검정/검다/까맣다, 노랑/노란색/노른

색/노르다/노랗다, 빨강/빨간색/붉은색/붉다/빨갛다, 파랑/파

란색/푸른색/푸르다/파랗다, 하얀색/흰색/희다/하얗다, (갈색,

회색, 오렌지색, 보라, 자주색, 초록, 분홍색)

2단계 : 고유어 기본 색채어 명사·형용사의 계열 어휘

감은색/깜은색/껌은색/감장/깜장/껌정/감다/깜다/껌다/가맣다

/거멓다/꺼멓다 , 누렁/누런색/누른색/누르다/누렇다 , 발강/벌

겅/뻘겅/발간색/벌건색/뻘건색/발갛다/벌겋다/뻘겋다 , 퍼렁/

퍼런색/퍼렇다, 허연색/허옇다

3단계 : 고유어 기본 색채어 형용사의 파생어

12) 각 유형에 해당되는 단어라도 그 사용 빈도와 사용 범위 , 유용성 등을 고

려하여 지도 대상 어휘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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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무스름하다, 거무스레하다, 까매지다, 까무잡잡하다, 새까

맣다, ……

4단계 : 한자어 단일 색채어13)

청색, 홍색, 황색, 백색, 흑색, 적색, 갈색, 녹색, 분홍색, 자

주색, 회색, ……

5단계 : 기본 색채어 계열 이외의 고유어 색채어

검붉다, 검푸르다, ……

6단계 : 한자어 복합어 색채어

순백색, 연보라, 선홍색, ……

위에 각 단계별로 제시된 색채어 유형 이외에 살색, 하늘색 등과

같이 구체 사물의 이름과 결합된 색채어와 외래어 색채어는 그 사용

빈도에 따라 적절히 단계를 정하여 교수·학습되어야 할 것이다.

3 . 한국어 색채어의 교수·학습 방법

한국어 색채어를 효과적으로 교수·학습하기 위해서는 1) 시각적 이

미지의 사용, 2) 어휘군별 교수·학습, 3) 접두사·접미사의 교수·학습

의 세 가지 방법을 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제 이들 방법을 하나하나 구

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1 ) 시각적 이미지의 사용

인지심리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표상에는 명제적 표상, 지식 스키

13) 갈색 , 녹색 , 분홍색 , 회색은 사용 빈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 교수·학

습 단계에 대해서 좀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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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이미지 표상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한다(Murray , 1990:4- 8). 다시

말하면, 우리가 머릿속에서 의미를 드러내는 방법에는 명제, 스키마, 이

미지의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이 중에서 색채어는 이미지와 주

로 관련된다. 색채어의 의미 파악을 위해서는 명제나 스키마의 형태로

제시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인 시각적 이미지, 즉 해당 색채를 보이는 것

이 가장 분명한 인식 방법이 된다. 따라서, 한국어의 색채어를 교수·학

습하기 위해서는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야만 한다.

색채어를 교수·학습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시각적 이미지에는 3차

원 색상환이나 색블럭 등이 있다. 이들은 해당 색채어의 범주와 그 경계

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효과적이다.

또, 해당 색채어가 사용되는 전형적인 구체 사물을 제시하는 것도 그

색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는 의미뿐만 아니라 해당 단어의 화

용 면에서도 유용한 교수·학습 방법이 된다. 검은 머리, 까만 밤하늘,

노란 병아리, 누런 들판, 붉은 입술, 빨간 고추, 파란 하늘, 푸른 산, 흰

눈, 하얀 이처럼 전형적인 구체 사물과 색채어를 관련 짓는 것은 문화

적 차이나 기타 차이로 인한 모어의 간섭을 막고 실제 생활에서 적절하

게 색채어를 구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 점에서는 색채어의 실제

사용례를 제시하는 것 역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학

습자들로 하여금 색채어를 이용하여 작문을 해 보도록 하는 것도 색채

어의 화용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 어휘군별 교수·학습

이미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한국어의 색채어는 여린말, 센말, 거센말,

큰말, 작은말이 계열을 이룬다. 또한, 형용사와 명사가 서로 대응 관계

에 있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이들 어휘를 계열별로 함께 교수·학습해

야 한다. 그래야만 각 단어들의 의미 차이를 확실하게 변별해 낼 수 있

는 것이다. 색채어 교수·학습에서 효과적인 어휘군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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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다 석탄의 빛깔과 같이 다
소 밝고 짙다 .
깜다 석탄의 빛깔보다 다소
어둡고 짙다 .
검다 숯이나 먹의 빛깔과 같
이 어둡고 짙다 . [반] 희다 .
껌다 숯이나 먹의 빛깔보다
더 어둡고 짙다 .

가맣다 밝고 엷게 검다 .
까맣다 불빛이 전혀 없는 밤
하늘과 같이 밝고 짙게 검다 .
[반] 하얗다 .
거멓다 어둡고 엷게 검다 .
꺼멓다 어둡고 짙게 검다 .

[반] 허옇다 .

노르다 달걀 노른자위의 빛깔
과 같이 밝고 선명하다 .
누르다 황금이나 놋쇠의 빛깔
과 같이 다소 밝고 탁하다 .

노랗다 병아리나 개나리꽃과
같이 밝고 선명하게 노르다 .
누렇다 다소 탁하고 어둡게
누르다 .

붉다 사람의 입술이나 가을날
의 단풍잎 , 피의 빛깔과 같이
짙고 선명하다 .

발갛다 밝고 엷게 붉다 .
빨갛다 피나 익은 고추의 빛
깔과 같이 밝고 짙게 붉다 .
벌겋다 어둡고 엷게 붉다 .
뻘겋다 어둡고 짙게 붉다 .

푸르다 맑은 가을 하늘이나
깊은 바다 , 풀의 빛깔과 같이
밝고 선명하다 .

파랗다 맑은 가을 하늘이나
깊은 바다 , 새싹과 같이 밝고
선명하게 푸르다 .
퍼렇다 다소 탁하고 어둡게
푸르다 .

희다 눈이나 우유의 빛깔과
같이 밝고 선명하다 . [반] 검다 .

하얗다 깨끗한 눈이나 치아와
같이 밝고 선명하게 희다 . [반 ]
까맣다 .
허옇다 다소 탁하고 흐릿하게
희다 . [반 ] 꺼멓다 .

<표 1> 고유어 기본 색채어 계열의 형용사 어휘군

검정, 노랑, 빨강, 파랑, 흰색에 대응되는 검다, 노랗다, 빨갛다,

파랗다, 희다는 위의 표에서 보듯이 각기 가맣다/까맣다/거멓다/꺼

멓다, 노르다, 붉다, 푸르다, 하얗다/허옇다와 관련을 가진다. 그러므

로 검다, 노랗다, 빨갛다, 파랗다, 희다 계열의 색채어 형용사들과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또 이들의 색채 범주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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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그 여린말, 큰말 등도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감

다/깜다/검다/껌다/가맣다/까맣다/거멓다/꺼멓다, 노르다/누르다/노

랗다/누렇다, 붉다/발갛다/빨갛다/벌겋다/뻘겋다, 푸르다/파랗다/퍼렇

다, 희다/하얗다/허옇다를 함께 교수·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14).

나 ) 고유어 기본 색채어 계열의 형용사 -명사 어휘군

색채어 명사와, 관련되는 색채어 형용사 역시 함께 제시되고 교

수·학습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한국어의 색채어 체계를 제대로 파

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어에서 기본적인 색채어 명사와 형용사

로 판단되는 단어들을 제시해 보면 <표2>와 같다15).

<표2> 한국어의 기본명사·형용사

노랗다 병아리나 개나리꽃과

같이 밝고 선명하게 노르다 .

누렇다 다소 탁하고 어둡게

누르다 .

노란색 병아리나 개나리꽃과

같이 밝고 선명하게 노른 색 .

누런색 다소 탁하고 어둡게

누른 색 .

가맣다 밝고 엷게 검다 .
까맣다 불빛이 전혀 없는 밤

하늘과 같이 밝고 짙게 검다 .

거멓다 어둡고 엷게 검다 .

꺼멓다 어둡고 짙게 검다 .

가만색 밝고 엷게 검은 색 .
까만색 불빛이 전혀 없는 밤

하늘과 같이 밝고 짙게 검은

색 .

거먼색 어둡고 엷게 검은 색 .

꺼먼색 어둡고 짙게 검은 색 .

감다 석탄의 빛깔과 같이 다소

밝고 짙다 .
깜다 석탄의 빛깔보다 다소 어

둡고 짙다 .

감은색 석탄의 빛깔과 같이

다소 밝고 짙은 색 .
검은색 숯이나 먹의 빛깔과

같이 어둡고 짙은 색 .

14) 감다, 노르다, 누르다는 사용 빈도나 사용 범위가 낮은 단어들이나 체계에

대한 이해나 유용성 면에서 교수·학습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이들 단어

는 합성어나 파생어가 매우 많은 단어들이다.
15) 이들 어휘군은 한국어 색채어 교육에서 가장 먼저 교수되어야 할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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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다 숯이나 먹의 빛깔과 같이

어둡고 짙다 .

껌다 숯이나 먹의 빛깔보다 더

어둡고 짙다 .

붉다 사람의 입술이나 가을날

의 단풍잎 , 피의 빛깔과 같이

짙고 선명하다 .

붉은색 사람의 입술이나 가을

날의 단풍잎 , 피의 빛깔과 같이

짙고 선명한 색 .

발갛다 밝고 엷게 붉다 .

빨갛다 피나 익은 고추의 빛

깔과 같이 밝고 짙게 붉다 .

벌겋다 어둡고 엷게 붉다 .

뻘겋다 어둡고 짙게 붉다 .

발간색 밝고 엷게 붉은 색 .

빨간색 피나 익은 고추의 빛

깔과 같이 밝고 짙게 붉은 색 .

벌건색 어둡고 엷게 붉은 색 .

뻘건색 어둡고 짙게 붉은 색 .

푸르다 맑은 가을 하늘이나

깊은 바다 , 풀의 빛깔과 같이

밝고 선명하다 .

푸른색 맑은 가을 하늘이나

깊은 바다 , 풀의 빛깔과 같이

밝고 선명한 색 .

파랗다 맑은 가을 하늘이나

깊은 바다 , 새싹과 같이 밝고

선명하게 푸르다 .
퍼렇다 다소 탁하고 어둡게

푸르다 .

파란색 맑은 가을 하늘과 같

이 밝고 선명하게 푸른 색 .

퍼런색 다소 탁하고 어둡게

푸른 색 .

희다 눈이나 우유의 빛깔과 같

이 밝고 선명하다 .

흰색 눈이나 우유의 빛깔과 같

이 밝고 선명한 색 .

하얗다 깨끗한 눈이나 치아와

같이 밝고 선명하게 희다 .
허옇다 다소 탁하고 흐릿하게

희다 .

하얀색 깨끗한 눈이나 치아와

같이 밝고 선명하게 흰 색 .
허연색 다소 탁하고 흐릿하게

흰 색 .

위에 제시된 단어들 가운데 감다, 감은색, 가만색, 거먼색, 발간색,

벌건색 등은 사용 빈도가 낮고 사용 범위도 좁지만, 한국어 색채어

의 전체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어휘소들이므로 기본 색채어

들과 함께 교수·학습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푸르다, 푸른색의 경우는 기본 색채어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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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가 매우 높은 단어들이므로 기본 색채어들과 함께 교수·학습하

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때, 파랗다, 퍼렇다, 파란색, 퍼런색

과의 색채 범주의 차이를 잘 드러내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3 ) 고유어 색채어의 첩어형 어휘군

고유어 색채어의 첩어형은 대개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이

들에 대한 교수·학습 역시 하나의 어휘군으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

적이다.

가뭇가뭇 ①군데군데 가무스름한 모양. ②매우 가무스름한 모양.

까뭇까뭇 ①군데군데 까무스름한 모양. ②매우 까무스름한 모양.

노릇노릇 ①군데군데 노르스름한 모양. ②매우 노르스름한 모양.

누릇누릇 ①군데군데 누르스름한 모양. ②매우 누르스름한 모양.

4 ) 대응하는 고유어가 있는 한자어 단일 색채어 어휘군

청색 = 파랑·파란색.

홍색 = 붉은색.

황색 = 누런색.

백색 = 흰색.

흑색 = 검정(색)·검은색.

5 ) 대응하는 고유어가 없는 한자어 단일 색채어 어휘군

남색 푸른색과 자주색의 중간 색.

녹색 파란색과 노란색의 중간 색.

분홍색 진달래꽃과 같이 엷게 붉은 색. =분홍·핑크.

분홍빛 진달래꽃과 같이 엷게 붉은 빛. =분홍·핑크.

적색 짙은 붉은색. (홍색보다 짙은 느낌을 준다.)

6 ) 한자어끼리 복합색을 이루는 색채어 어휘군

한자어 복합색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각각의 한자어에 대응되는

고유어 색채어를 사용하여 복합색을 이루는 각각의 색을 제시하고

되도록 그 전형적인 사물을 제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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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빛을 (약간/많이) 띤 -색

자갈색 자줏빛을 띤 갈색.

홍갈색 붉은빛을 띤 갈색.

황적색 누런빛을 띤 붉은색.

다갈색 검은빛을 약간 띤 갈색.

적갈색 붉은빛을 많이 띤 갈색.

적록색 붉은빛을 많이 띤 녹색. =적록.

적황색 붉은빛을 많이 띤 누런색.

나) -와 -의 중간 색/빛/빛깔

토홍색 누런 흙색과 붉은색의 중간 색.

취월 남빛과 푸른빛의 중간 빛깔이나 물감.

다) -와 - : 색채 형태소끼리 결합되어 두 가지 이상의 색채

를 나타내는 경우

청홍 파란색과 붉은색.

홍백 붉은색과 흰색.

흑백 검정색과 흰색.

라) 구체 사물의 이름과 결합된 색채어

구체 사물의 이름과 결합되어 그 사물이 지니고 있는 빛깔을 나타내

는 색채어의 경우에는 그 구체 사물을 제시하고 기본색을 이용하여 그

색채를 보다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들 유형의 색채어

들은 그 사용역이 한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용역을 함께 가르치도록

한다.

구릿빛 구리의 빛깔과 같이 검은빛을 띤 붉은빛. 햇빛에 그을린 건강한 얼

굴색을 비유적으로 이른다.

납빛 납의 빛깔과 같이 푸르스름한 잿빛. 두려움이나 공포에 질린 얼굴색

이나 병색이 짙은 얼굴색을 비유적으로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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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아색 코끼리 어금니의 빛깔과 같이 맑고 연한 노란색. =아이보리.

풀색 풀의 색깔과 같이 노란빛을 약간 띤 녹색.

7 ) 접두사와 접미사의 교수·학습

한국어 학습자들로 하여금 한국어 색채어의 어휘력을 신장시키도

록 하기 위해서는 기본 색채어 형용사에 결합되는 접사에 대한 교육

도 필요하다. 기본 색채어 형용사에 주로 결합되는 접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가) 접두사 새/샛/시/싯 : 고유어 색채어 형용사에 붙어서

매우의 뜻을 나타낸다.

새까맣다 매우 까맣다.

샛노랗다 매우 노랗다.

시퍼렇다 매우 퍼렇다.

나) 접미사

(1) 고유어의 경우

가무대대하다 산뜻하지 못하고 좀 천박하게 가무스름하다.

거무데데하다 산뜻하지 못하고 좀 천박하게 가무스름하다.

가무레하다 엷게 가무스름하다.

거무레하다 엷게 거무스름하다.

가무스름하다 조금 감다. =가무스레하다·가뭇하다.

거무스름하다 조금 검다. =거무스레하다·거뭇하다.

가무스레하다 =가무스름하다.

거무스레하다 =거무스름하다.

가무잡잡하다 칙칙하게 가무스름하다.

거무접접하다 칙칙하게 거무스름하다.

가무칙칙 -하다 산뜻하지 않고 짙게 감다.

거무칙칙하다 산뜻하지 않고 짙게 검다.

가뭇하다 =가무스름하다.

거뭇하다 =거무스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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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무께하다 곱지도 짙지도 않게 감다.

거무께하다 곱지도 짙지도 않게 검다.

(2) 한자어의 경우 : 한자어에 접두사가 붙어서 된 색채어들은

각각의 접두사의 의미를 가르치도록 한다. 각각의 접두사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① 진- : 진한

진녹색 진한 녹색.

② 연- : 연한

연갈색 연한 갈색.

③ 순- : 다른 빛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순백색 다른 빛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흰색.

순흑색 다른 빛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검은색.

④ 선- : 밝고 산뜻한

선홍색 밝고 산뜻한 붉은색.

⑤ 암- : 어두운

암청색 어두운 파란색.

암적색 짙고 어두운 붉은색.

암적갈색 붉은빛을 많이 띤 어두운 갈색.

⑥ 농- : 짙은

농갈색 짙은 갈색.

⑦ 담- : 엷은

담녹색 엷은 녹색.

⑧ 심- : 아주 짙은

심녹색 아주 짙은 녹색.

⑨ 천- : 아주 엷은

천녹색 아주 엷은 녹색.

⑩ 대- : -빛을 띤

대청색 파란빛을 띤 색.

대황색 누런빛을 띤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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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농/담, 심/천, 대는 그 사용 빈도가 낮기 때문에 한국

어 교육에서는 대체로 ①∼⑤ 정도까지만 교수·학습하는 것이 적절

할 것으로 보인다.

Ⅳ . 결론

색채어의 교수·학습은 색의 물리적인 스펙트럼을 분절하여 인식하

는 사고 과정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

요하다. 또한, 언어마다 상이한 색채어 체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색채

어의 교수·학습을 위해서는 학습자의 모어에서의 색채어 체계와 한국

어 색채어 체계를 함께 제시하여 비교·대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제까지 인지 심리학에서는 색채어에 관한 연구에 많은 관심을 기울

여 왔다. 그리하여 자의적인 것으로만 생각되었던 색채 분절이 사실은

보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즉, 모든 언어는 기본 색채어

를 열한 개 이하로 가지고 있으며 그 기본 색채어는 모든 언어에 보편

적인 초점 색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어 색채어 교육에서 학습자

의 모어 색채어 체계와 한국어 색채어 체계의 비교·대조가 용이해지게

되었다. 모든 언어는 두 개에서 열한 개의 기본 색채어를 가지고 있으므

로 다섯 개의 기본 색채어를 가지고 있는 한국어는 모든 언어와 색채어

체계를 비교·대조하지 않고 그 두 개에서 열한 개의 기본 색채어의 색

채 범주와만 비교·대조하면 되게 된 것이다. 이들 기본 색채어의 비

교·대조를 통하여 한국어 학습자들로 하여금 한국어의 기본 색채어의

색채 범주를 용이하게 인식시킬 수 있다.

한국어 색채어는 다른 언어에 비하여 매우 다채롭다. 따라서, 외국인

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그 색채 범주의 경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한국어의 다채롭고 풍요로운 표현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색채어를 유형별로 나누어

각 유형에 따라 색채어를 하나의 체계로서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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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는 학습자들의 한국어 사용 능력에 따라 그 단계에 맞게 교

수·학습되어야 한다.

이들 색채어를 효과적으로 교수·학습하기 위해서는 1) 시각적 이미

지의 사용, 2) 어휘군별 교수·학습, 3) 접두사와 접미사의 교수·학습

이 요구된다.

색채어는 주로 시각적 이미지로 표상되기 때문에 3차원 색상환이나

색블럭을 사용하여 학습자들에게 직접 해당 색채를 보여 주는 것이 효

과적이다. 또한, 각 색채어의 전형적인 예를 구체 사물을 들어 제시하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그리고 색채어는 다섯 개의 기본 색채어 명사와, 그에 대응되는

색채어 형용사, 그 색채 범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용 빈도

가 높은 주요 색채어 명사, 형용사들을 함께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한국어 색채어의 큰 기본 얼개를 다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허영-하얗다/허옇다-하얀색/허연색-희다-흰색, 노랑/누렁-노

랗다/누렇다-노란색/누런색, 빨강/발강/뻘겅/벌겅-빨갛다/발갛다/뻘

겋다/벌겋다-빨간색/발간색/뻘건색/벌건색-붉다-붉은색, 파랑/퍼렁-

파랗다/퍼렇다-파란색/퍼런색-푸르다-푸른색, 검정-검다/감다-검은

색/감은색-까맣다/가맣다/꺼멓다/거멓다-까만색/가만색/꺼먼색/거먼

색이 하나의 어휘군으로 묶여 교수·학습되게 된다. 이는 다시 세분

되어 형용사 어휘군, 명사 어휘군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색채어는 각기 접사와 결합하여 또 다른 색채어를 형성하므로

이들 접사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이 경우에도 하나하나의 단어별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접사를 계열을 이루어 그 의미를 지도하

도록 한다.

16) 연세어학당 , 고려대, 경희대 , 서울대 어학연구소 , 시사학원의 한국어 교재들

을 살펴본 결과 , 색채어를 하나의 단원으로 혹은 그것을 하나의 계열이나

체계로 보아 체계적으로 제시한 교재가 하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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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한국어 교육에서 색채어 교수·학습 방안

이 영 숙

언어마다 상이한 색채어 체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의 색채어

교수·학습을 위해서는 학습자의 모어에서의 색채어 체계와 한국어 색

채어 체계를 비교·대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인지 심리학적 연구에 의하면 색채 분절은 보편적인 특성을 가진다.

즉, 모든 언어는 기본 색채어를 열한 개 이하로 가지고 있으며 그 기본

색채어는 모든 언어에 보편적이다. 이들 기본 색채어의 비교·대조를

통하여 한국어 학습자들로 하여금 한국어의 기본 색채어의 색채 범주를

용이하게 인식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 학습자가 기본 색채어를 학습했다 하더라도 한국어는

다른 언어에 비하여 색채어가 매우 다채롭기 때문에 한국어 색채어 습

득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남는다. 이를 위해서 1) 시각적 이미지의 사용,

2) 어휘군별 교수·학습, 3) 접두사와 접미사의 교수·학습이 요구된다.

색채어는 주로 시각적 이미지로 표상되기 때문에 3차원 색상환이나

색블럭을 사용하여 학습자들에게 직접 해당 색채를 보여 주는 것이 효

과적이다. 또한, 각 색채어의 전형적인 예를 구체 사물을 들어 제시하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그리고 색채어는 다섯 개의 기본 색채어 명사와, 그에 대응되는 색채

어 형용사, 그 색채 범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용 빈도가 높은

주요 색채어 명사, 형용사들을 함께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한국어 색채

어의 큰 기본 얼개를 다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다시 세분되어

형용사 어휘군과 명사 어휘군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색채어는 각기 접사와 결합하여 또 다른 색채어를 형성하므로

이들 접사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이 경우에도 하나하나의 단어별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계열을 이루어 그 의미를 지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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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s trac t>

T he T eaching - Learning Method Of Words of the

Color In Korean Languag e Education

Lee , Y oung - s ook

It is necessary to compare words of the color in foreign learner ' s

mother tongue with words of the color in korean language, because

every language has different color sy stem .

Even if he learns color system in korean language, it is difficult to

learning words of the color in korean language, because words of

color in korean language are very diver se. So 1)the u se of visual

image, 2)the classified teaching - learning, 3)the teaching - learning of

prefixes and suffixes are necessary .

1) T he u se of visual image: it is effective to show a color using a

three- dimen sional color chart or coloring blocks or typical matter s ,

becau se the color represent s by visual image.

2) T he classified teaching - learning : there are five nouns of basic

color and adjectives of basic color in korean language. And there are

the rest words of high frequency .

3) T he teaching - learning of prefixes and suffixes : T here are many

prefixes and suffixes are u sed in words of color in korean language.

So it is necessary to teach prefixes and suffix 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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